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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쉐론 콘스탄틴의 200년 이상의 유산과 여성을 위한 창의성의 헌신으로 탄생한 시계

• 아르 누보에서 영감을 받은 타임피스의 실루엣을 세련되게 완성하는 블랙 마더-오브-펄 다이얼

• 주얼리 메이킹 예술과 워치메이킹 예술의 눈부신 조화가 돋보이며,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칼리버 1055로 구동되는 타임피스

2020년 9월 25일, 제네바 – 2015년 처음 공개되었던 독창적이고 아담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의 외흐 로망티크 모델에 블랙 마더-오브-펄 다이얼이 장식된 새로운 버전을 선보입니다. 
이는 메종의 풍부한 여성 컬렉션 유산에 대한 찬사이며 독창성과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외흐 로망티크 모델은 거의 1세기 전에 아르 누보 스타일을 수용했던 세련되고 독창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상상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우아한 소용돌이 
(volutes)와 흐르는 듯한 곡선, 아라베스크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예술적 창의성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합니다. 메종의 매뉴팩처 워크샵에 있어 여성스러움은 대담하면서도 섬세하며 경쾌한 
감각으로 영감을 선사하며 장인들이 경이로운 워치메이킹 타임피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섬세하게 인그레이빙된 포켓 워치와 진귀한 펜던트 시계, 화려한 장식의 손목시계들이 메종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풍부한 여성 컬렉션을 선보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메종은 벨 에포크부터1970년대 사이에 등장했던 역사적인 주요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된 외흐 크레아티브 컬렉션을 출시하며 풍부한 유산을 재해석했습니다. 
오늘날 바쉐론 콘스탄틴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한층 강조한 외흐 로망티크 모델의 블랙 
마더-오브-펄 다이얼이 장식된 새로운 버전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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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정교함과 기술적 독창성 

1916년 아르 누보 스타일의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얻은 외흐 로망티크 모델은 주얼리 메이킹 
예술과 숙련된 워치메이킹 기법의 완벽한 조화로 탄생했습니다. 타임피스의 모든 디테일에서 
여성스러움이 드러납니다.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꽃의 곡선으로 디자인되었으며, 104개의 
다이아몬드가 2단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장인 정신은 나뭇잎 모양의 러그 디자인을 
통해 더욱 돋보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크라운과 정교하게 인그레이빙된 스몰 비즈가 
장식된 케이스로 조화로운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외흐 로망티크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엄한 무대인 다이얼은 우아한 블랙 마더-
오브-펄로 제작되어 시크한 감성을 더했으며, 블랙 새틴 스트랩이 장착되어 갈라 이벤트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부틱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 
모델은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을 추가로 함께 제공합니다.

외흐 로망티크 모델은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55를 탑재하고 있으며, 
칼리버의 얇은 두께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5개의 부품과 
21개의 주얼로 이루어진 이 무브먼트는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며 약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직경이 15.70mm에 불과한 이 무브먼트는 경쾌하고 아담하면서 독창적인 형태의 
외흐 로망티크 케이스에 알맞게 들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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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바쉐론 콘스탄틴의 여성 시계 컬렉션의 풍부한 유산을 기반으로 탄생한 외흐 크레아티브 
컬렉션의 외흐 로망티크 모델이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여집니다. 우아한 블랙 마더-오브-펄 
다이얼은 눈부시게 빛나는 123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섬세한 꽃 형태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진귀한 미학은 1916년 벨 에포크의 상징적인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타임피스를 창조하기 위해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워치메이킹과 
주얼리 기법이 경이로운 이 타임피스는 슬림한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칼리버 1055로 
구동되며, 우아한 블랙 새틴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부틱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 모델은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을 추가로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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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Heures Créatives Heure Romantique

REFERENCE 37640/000G-B659

CALIBRE  1055
  Mechanical, manual-winding 
  15.7 mm (6¾’’’) diameter, 2.1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3Hz (21,600 vibrations/hour) 
  115 components
  21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ASE  18K white gold 
  26.5 x 36.2 mm, 7.4 mm thick
  Diamond-set bezel, case and lugs (104 round-cut diamonds) 
  Diamond-set crown (1 round-cut diamond)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Black mother-of-pearl
  18K white gold Roman numerals

STRAPS/CLASP  Black satin
  Diamond-set 18K white gold folding clasp (18 round-cut diamonds)
  Delivered with a second strap in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TOTAL DIAMOND-SETTING  123 round-cut diamonds, for a total weight of approx. 2.60 carats

Only available in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년이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를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